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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학 진로지도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구은자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Trends and Future Tasks of Domestic Research on Career Guidance in 
Art Colleges 

Eun-Ja Koo
Dept. of Performing Arts Planning &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된 학술지 게재 논문과 석·박사학위 논문 총 74편의 논문을 연구시기, 연구주
제, 연구방법, 성별, 학년별, 예술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주제는 6가지 분석기준에서 적응·행동·경험과 관련된 
주제가 총 24편(32.5%)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연구에서는 남녀 전체 대상의 연구가 전체의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년별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9편으로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
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연구는 모든 주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술분야별 연구동향에서는 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포함)분야 연구가 54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제별로도 고르게 연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지도 연구는 아직까지 세분화된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구의 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사회적 이슈, 학생들의 전공분야, 
학년, 성별, 다양한 연구방법을 반영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rends in domestic research concerning career guidance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rt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To this end, a total of 74 papers including journal 
articles,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published from 2006- 2016 were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period,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s, study subjects' gender, years in college, and field of study in the arts. 
Research top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six criteria, and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24 studies concerning 
topics related to adaptation/ behaviors/ experiences, including career-related stress, career maturity, anxiety, preparation 
and development competences, accounting for 32.5% of the total. In terms of gender, 96% of research included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three were conducted only for female students. In terms of year of study, 49 studies 
examined students in all years of study considered students in all years, accounting for 66% of the sample. Trends 
in research methods were characterized by the quantitative method applied in the study. Regarding the field of study 
in the arts, 54 studies were conducted in the field of dance (ballet, Korea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accounting 
for 73% of the total. In addition, topics in the field of dance were evenly covered by these studies. Most studies 
concerning career guidance in art colleges were difficult to categorize due to the small number of studies conducted 
in the sample. It is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 reflects various perspectives, social issues, students' majors, year 
of study, and gender using various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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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청년고용불안이 가중되

면서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

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어학연수, 토익점수, 인턴쉽, 봉사활동 등 좁은 취업문에 
대비해 다양한 취업준비활동과 함께 취업스트레스에 노

출되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9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장기실업자 현황과 원

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자 실업 증감률은 10.9%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

흥미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 변화하는 산업구
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등 고려해야 할 현실적 요
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실제로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이 ‘진로문제’로 나타나고 있듯이[3], 대학차원에
서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전문적인 진로

지도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연

구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예체능계열은 취업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으며,  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들의 고용환경 역시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고용기간이 짧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4]. 이와 관련해서 예체능 계열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성과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010년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를 위해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생들은 대학교의 여러 지원 제도 중 
학생들이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진로와 관련

된 상담, 멘토링, 지도, 박람회, 취업아카데미 등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대학생의 진로지도는 자신의 
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및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 능력의 
함양 등 다각적인 지도와 전문적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6], 이를 위해서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분야에서의 대학생들의 취

업진로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지도의 개념 및 동향

진로지도는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지

식과 이해, 또는 적성과 진단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도로 직업적 문제의 지도에만 초점을 두는 직업지도와

는 다르게 광범위한 인간의 생에 관련된 적응을 지도하

는 포괄적 개념이다[7].
그동안의 정부정책은 초중등학생 중심의 진로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대학들의 진로와 취업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2016년 대
학생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5~ 
2020)을 발표한바 있다[8].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교
육 인식개선과 대학 인프라 활용, 지원체계 마련, 진로개
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는 향
후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학계에서는 진로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면서 

연구를 개관하고 동향을 살피는 동향연구들이 이루어졌

는데, 크게 진로 및 진로상담과 관련된 연구들[6, 9, 10 
등], 진로 관련하여 특정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11, 12, 13 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14]과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증명한 연구가 있다[15]. 
대학들마다 학기 중에 취업특강을 통해 전문 강사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모의면접 등과 같은 취
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론적 

강좌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연구[16]와 진로교
과목을 통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17], 오히려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연구에서 진로교과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목의 내용구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연구[18]가 있다. 이밖에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및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연구[19]
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20, 21]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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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취업진로 현황과 문제들에 대한 인식부터 스트

레스요인 분석과 취업준비행동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취업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언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로관련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분석

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연구동향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예
술분야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구동향은 거의 찾아보기 어

려울 정도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대학의 진로지도 연

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예술분야 정의 및 분류체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
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2]. 반면 
문화예술실태조사에서는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
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예술로 구분하고 있다
[23].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예술분야는 학교와 학과
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
고 있는 건축, 어문, 출판, 문학들은 학교교육에서 인문
대학 또는 공과대학에서 다루고 있고, 학교교육에서 디
자인, 실용음악 등 응용예술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정책영역에서는 문화산업영역으로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24]. 이러한 분류체계는 산업, 직업, 교육, 조사, 정
책 등 각 영역별, 분야별로 상이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
어 산업분류와 직무, 직무와 학교교육과정의 연계성 부
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산업, 직업, 교육의 관점 및 정
책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띤 분류체계의 재정립 

및 일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중
심으로 분류체계를 정리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등

교육기관학부․과표준 코드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순수예

술분야(무용, 연극, 음악, 미술 등)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
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1차적으로 ‘대
학생’, ‘취업’, ‘진로’를 핵심 용어로 포함하고 있는 287
건의 저널논문과 297건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추출하였
다. 2차적으로는 논문제목 및 요약부분, 논문의 내용분

석을 통해 순수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취업진로 문제를 다

루는 논문들 중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와 석·박사 학
위논문으로 총 74개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분
석하였다.  

3.2 분류기준 및 분류방법

분석을 위한 분류 체계는 기본 항목인 서지 정보와 내

용분석을 위한 세부 항목으로 [Table 1]과 같이 나누었
다. 세부항목으로는 연구주제, 분석대상, 연구방법, 예술
분야로 채택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and Methods 

Analytical 
viewpoints Details Classification criteria References

Basic 
information

Bibliographic 
information Publication date

Content 
analysis

Research 
topics

Career choice; 
Employment, career choice 
factors, barriers, views on 
occupation, job preferences

  J. Kim and 
H. Park 
(2014).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related to employment and 
career

Adaptation, behaviors, and 
experiences: Career-related 
stress, maturity, anxiety, 

development competences 
(preparation behaviors)

Majors: Satisfaction levels, 
major relevance, major 

adequacy
 Curricula: Satisfaction 

levels and actual curricula 
of programs related to 
employment and career

Others: Cultural and Art 
Educator Certification 
system, cultiv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employment/ job creation, 
NCS and others related to 

policies
Research 
subjects

Each year, mixed (3+4, 
2+3+4), all years, others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qualitative, 
mixed, others

Kucuk et 
al.(2013)

Art fields

Dance (Contemporary, 
Traditional, Ballet), Music 

(Practical/ Traditional), 
Theater/ Musical, general 

arts,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Standard Code 
Classification 
System for 

Faculties and 
Departments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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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는 이미 연구가 수행된 진로분야 연구동향 

분석의 선행 연구[25]를 고찰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6가
지(취업 및 진로 선택, 인식 및 태도, 적응행동경험, 전
공, 진로교육과정, 기타) 분석 기준을 재설정하여 연구하
였다. 
분석대상은 학년별, 전학년 대상, 혼합(2+3+4학년, 

3+4학년), 기타(학생들과 교수, 고등학생과 대학생비교, 
재학생과 졸업생, 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들과 혼합한 경
우)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연구를 참조하여[26], 양적연구와 질

적연구, 양적/질적 분석을 모두 수행한 혼합연구, 개념적
/이론적 분류기준을 통해 기존 연구를 분석한 논문은 기
타로 분류하였다.   
예술분야 분류기준은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분류체

계를 정리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등교육기관학부․

과표준 코드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순수예술분야(무용, 연
극, 음악, 미술 등)에 한정하여 분류하였으나, 예술분야 
일반을 다룬 혼합연구와 예체능계를 다룬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4. 분석결과

4.1 진로분야 관련 연구의 일반현황

예술분야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양적·질적 성과가 큰 편은 아니다. 문화산업으
로 확대해도 취업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동향 역시 

수행되지 않았다. 연구동향 분석은 특정 분야의 연구 역
사를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존 연구 활동에 미진

한 점을 파악하여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과 정체성을 확

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행해진다. 우선, KERIS 학술연
구정보서비스(RISS)에서 1차적으로 ‘대학생’, ‘취업’, 
‘진로’를 핵심 용어로 포함하고 있는 287건의 저널논문
과 297건의 석·박사학위논문을 추출해본 결과 전체적으
로 대학생들의 취업진로와 관련한 연구동향은 [Table 2]
와 같다. 
전체적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연구편수가 증가하였

고, 학술지 논문과 학윈 논문편수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Trends of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Career

Division '09 '10 '11 '12 '13 '14 15 16 Total

Theses 12 22 38 44 37 49 53 32 287

Dissertations 11 21 36 42 38 38 48 63 297

Total 33 43 74 86 75 87 101 95 594

반면, 예술분야에서의 대학생 대상 진로 분야의 연구
동향은 [Table 3]에서와 같이,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
위 21건, 박사학위 5건으로 총 26건이며 대부분 석사학
위 논문에 집중되어 있다. 학술지의 경우 2014년에 15편
이 연구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수는 적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져 왔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지 연

구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3. Classification Criteria and Methods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Total

Dissertations 2 3 4 - 2 2 3 - 3 2 5 26

Theses 4 3 5 4 1 2 4 5 12 4 4 48

Total 6 6 9 4 3 4 7 5 15 6 9 74

 

4.2 연구주제 분류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결과

연구주제 분류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적응·행동·경험과 관련된 
주제로 진로 스트레스, 진로 성숙도, 불안, 준비역량이나 
개발역량 등을 다룬 연구주제가 총 24편(32.5%)으로 가
장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교육사, NCS, 예술분야 일자리나 취업관련, 전문인력 양
성방안과 같은 정책이나 제도,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연
구가 12편으로 16.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예술분
야 대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직업관, 직업 선호
도, 선택요인이나 장애요인 등을 주요 연구문제로 연구
한 논문이 10편(13.5%)으로 진행되었으며, 취업진로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가 10편
(13.5%), 진로와 관련한 학과 내 교육과정이나 학교 취
업센터 등의 프로그램 내용, 학생들의 만족,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10편(13.5%)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한 전공만족도, 전공일치, 적합도 등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가 8편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적응·행동·경험관련 연구주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구주제는 비슷한 편수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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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Research topics

Career choice  perceptions 
and attitudes

Adaptation, 
behaviors, 

and 
experiences

Majors Curricula Others Total
N(%)

Gender

Male - - - - - - 0(0%)
Female 1 2 - - - - 3(4%)
Mixed 9 8 24 8 10 12 71(96%)
Total 10 10 24 8 10 12 74(100%)

Years in 
College

Each year - - 1 - - - 1(1.4%)
Mixed (3+4, 2+3+4) - - 2 2 1 - 5(6.8%)

All years 8 8 20 6 4 3 49(66.2%)
Others 2 2 1 5 9 19(25.6%)
Total 10 10 24 8 10 12 74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9 10 24 7 10 11 71(96%)
Qualitative 1 - - 1 - - 2(2.6%)

Mixed - - - - - 1 1(1.4%)
Total 10 10 24 8 10 12 74

Art fields

Dance 8 8 18 6 7 7 54(73%)
Music 1 1 2 2 3 1 10(13.5%)

Fain arts - - 1 - - - 1(1.4%)
Theater/ Musical - - - - - - 0(0%)

General arts 1 - 2 - - 3 6(8.1%)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1 1 - - 1 3(4%)

Total 10 10 24 8 10 12 74
Total(%) 13.5% 13.5% 32.5% 10.8% 13.5% 16.2% 100%

Table 5. Research Trends by Research Topics: Gender, Years in College, Research Methods, and Art Fields

Table 4. Research Trends by Research Topics

Research 
topics Major research problems Number

(%)

Career choice
Career choice; Employment, career 
choice factors, barriers, views on 

occupation, job preferences

10
(13.5%)

Perceptions 
and attitude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related to employment and career

10
(13.5%)

Adaptation, 
behaviors, and 

experiences

Adaptation, behaviors, and experiences: 
Career-related stress, maturity, anxiety, 
development competences (preparation 

behaviors)

24
(32.5%)

Majors Majors: Satisfaction levels, major 
relevance, major adequacy

8
(10.8%)

Curricula
 Curricula: Satisfaction levels and actual 

curricula of programs related to 
employment and career

10
(13.5%)

Others

Others: Cultural and Art Educator 
Certification system, cultiv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employment/ job 
creation, NCS and others related to 

policies

12
(16.2%)

Total 74

4.3 연구주제별 성별, 학년별, 연구방법, 분야

별 분석결과

연구주제별 성별, 학년별, 장르별, 연구방법의 동향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성별연구에서는 남녀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의 96%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여학생 대상의 논문의 경우 여대생의 진로

선택시의 장벽과 관련된 연구와 여대생의 진로결정과 관

련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각 1편씩 연구되었다. 
학년별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9

편으로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연구로 고교
생, 졸업생, 교수자, 전문가들을 포함한 연구가 19편
(26%), 2·3·4학년이나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
편(7%),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로단 1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지도는 학년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특

성을 반영한 연구는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연구는 모든 

주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질적 연구는 대학생의 진
로장벽과 관련된 사례연구 1편, 전공 중도탈락과 관련된 
사례연구 1건, 혼합연구는 이론 및 개관이 1편으로 진행
되었는데,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방법이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무용(발레, 한국무

용, 현대무용 포함)분야 연구가 54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제별로

도 고르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음악
(국악, 실용음악 포함)분야 10건(13.5%)으로 연구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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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지만 주제별로 연구되었다. 다음으로는 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진행된 

연구들로 6편(8.1%)이 연구되었고, 예체능을 모두 포괄
하는 연구가 3편(4%)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술
일반과 예체능관련 연구주제는 문화예술교육사와 관련

된 교육과정, 제도 등과 관련된 연구나 NCS, 예술분야 
일자리나 취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방안과 같은 정책이
나 제도,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
면, 연극이나 뮤지컬, 예술경영 분야에서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등재 후보지 이
상의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예술대학 대학생의 진로지도

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74편을 분
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
법, 성별, 학년별, 예술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로 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진로 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21건, 
박사학위 5건으로 총 26건이며 대부분 석사학위 논문에 
집중되어 있다. 학술지의 경우 2014년에 15편이 연구되
었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편수는 적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져 왔고 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 대
학생에 관한 진로 및 적성에 관한 연구가 2006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는 김계원 외[24]의 연구처럼 일반적인 
국내 진로 연구 추세와 달리 10년 동안 눈에 띄게 연구
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다 예술분야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주제 분류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적응·행동·경험과 관련된 주제로 진로스트레스, 진로성숙
도, 불안, 준비역량이나 개발역량 등과 관련된 연구가 총 
24편(32.5%)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NCS, 예술분야 일자리

나 취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방안과 같은 정책이나 제도,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가 12편으로 16.2%를 차지하
였다. 다음으로는 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직업관, 직업 선호도, 선택요인이나 장애요인 등
을 주요 연구문제로 연구한 논문이 10편(13.5%)으로 진
행되었으며, 취업진로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
도에 관한 연구가 10편(13.5%), 진로와 관련한 학과 내 
교육과정이나 학교 취업센터 등의 프로그램 내용, 학생
들의 만족,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10편(13.5%)으로 진
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한 전공만족도, 전공
일치, 적합도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8편으로 10.8%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적응·행
동·경험관련 연구주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구주제는 비
슷한 편수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술대학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적응·행동·
경험’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대상이 주
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주

제가 대학시기동안 겪는 진로관련 스트레스와 진로성숙

도, 불안, 준비행동과 경험 등 진로준비단계에서 진로 행
동적 차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27]. 연구주제는 이외에 나머지 주제와 관련된 연
구는 5가지 주제가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국내 예술
대학 대학생들의 진로관련 지도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

서는 다양한 예술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이론 및 진

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연구에서는 남녀 전체 대상의 연구가 96%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학생 대상의 논문의 경
우 여대생의 진로선택시의 장벽과 관련된 연구와 여대생

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각 1
편씩 연구되었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진로는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접근에

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 연구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이고[28], 여성의 진로지도와 관련해서는 
진로장애 요인인 복잡한 사회적, 집단적 특성을 이해하
는 시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6]. 하지만 예술분야
의 경우 성별차이나, 여학생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아직까지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예술대학의 분야별 
진로지도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향후 성별에 따른 집단 내 차이, 개인 특성 차이, 예술
분야에 따른 차이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등 실

제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넷째, 학년별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49편으로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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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졸업생, 교수자, 전문가들을 포함한 연구가 19편
(26%), 2·3·4학년이나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
편(7%),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로 단 1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지도는 학년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

년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학년별로 교육과정이 다르고 진로관련 준

비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학년은 학교적응과 진
로 준비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졸업을 앞둔 
3,4학년들은 졸업과 취업을 위한 진로 준비 및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다[29].
다섯째, 연구방법에서의 연구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양적연구는 모든 주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질적 연
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관련된 사례연구 1편, 전공 
중도탈락과 관련된 사례연구 1건, 혼합연구는 이론 및 
개관이 1편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연구주제에 따라 연
구방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관련 연구에서 양적연구가 대부분

이고 질적 연구 외 연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전 

연구들[6, 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예술분야의 좀 더 
풍부하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와 질적, 양적방법론을 절충한 다양한 설계방식을 활용
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예술분야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용(발

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포함)분야 연구가 54건으로 전
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주제별로도 고르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음으로는 음악(국악, 실용음악 포함)분야 10건(13.5%)분
야로 연구건수는 많지 않지만 주제별로 연구되었다. 다
음으로는 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로 특정 분야에 한

정하지 않고 진행된 연구들로 6편(8.1%)이 연구되었고, 
예체능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 또한 3편(4%)이 연구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일반과 예체능관련 연구주제는 문
화예술교육사와 관련된 교육과정, 제도 등과 관련된 연
구나 NCS, 예술분야 일자리나 취업관련, 전문 인력 양
성방안과 같은 정책이나 제도,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연
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연극이나 뮤지컬, 예술경영 분야
에서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술분야 전공자들의 졸업 후 주요 취업업종 1위가 예

능계 강사이고 월평균 입금 역시 타 분야에 비해 현저하

게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예술대학 학생들이 단순한 취
업률보다는 취업의 질 및 직업 예술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진로지도로 연구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30].
전체적으로 연구의 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사
회적 이슈, 학생들의 전공분야, 학년, 성별, 다양한 연구
방법을 반영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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